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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록

이 연구는 소멸된 장소의 기록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론연구를 통해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소 기록화의 의의를 밝혔다. 장소의 소멸은 기억을 불러일으
키는 매개의 소실을 의미한다. 장소 기록화는 공간의 장소성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기억매
개체의 상실에 대응하고, 공유기억의 부재를 해소하며, 공동체 정체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록의 이해당사자들을 기록의 생산주체로 복원하여 
관련된 맥락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아카이빙 방법론이다. 이에 
장소 기록화 현황과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기록화 실행 시 주민의 참여,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의 소통과 그 과정의 기록화, 문화예술 통합 프로젝트의 실행을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증평기록관의 ‘메리놀병원’ 사례를 이 세 가지 방안을 기준으로 
설명하여 장소 기록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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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rategies for documenting extinct places by clarifying the 
concepts of place and sense of place an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lace 
documentation. The disappearance of a place signifies the loss of a medium that evokes 
memory. Place documentation, a process of recording the sense of place, can restore 
memory media, resolve the lack of shared memories, and strengthen community identity. 
It also provides archiving methods and tools to involve stakeholders as record producers 
to enrich the context further. Thus, the study proposes key strategies, including resident 
participation, communication of place identity through archives, and cultural-artistic 
integration projects. The Jeungpyeong Archives’ “Maryknoll Clinic” project serves as 
a case study based on these strategies to illustrate how place documentation is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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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현대 도시 공간은 생활패턴의 변화, 사회문화적 변동, 활발한 도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빠르게 변형, 
소멸, 생산된다. 도시 내에서의 생활양식은 기술 발전, 경제적 조건, 인구 이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는 
도시의 상업공간과 주거 공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 결혼과 출산율의 감소 등도 주거 
형태의 변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주거 공간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맞물려 
신속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오래된 건물이나 역사적 장소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로 대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의 잦은 변화와 소멸은 장소에 대한 연속적인 기억을 단절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급격한 도시화, 재개
발 프로젝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한다. 장소 
기록화는 소멸 위험에 처한 장소들을 기록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및 시간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장소의 
상징적인 재현을 유지하며 거주민들의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장소 
기록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거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장소의 고유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장소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기록할 수 있으며,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지역사
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멸된 장소에 대한 기록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소 기록화의 실행 시 장소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화 과정의 주민참여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론연구를 통해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연구하고, 장소와 장소
성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였다. 장소 기록화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국내 장소 기록화 사례와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장소 기록화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증평 메리놀병원 기록화 사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1.3� 선행연구

1.3.1� 장소와�장소성의�개념에�관한�연구�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연구로는 르페브르(Lefebvre, 1974/2011), 렐프(Relph, 1976/2005), 투안(Tuan, 2020) 
등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공간(Space)은 주로 위치, 크기, 거리 등과 같은 물리적 차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장소(Places)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감정, 경험, 가치가 결합 개념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르페브
르(Lefebvre, 1974/2011)는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이 공간과 맺는 방식
에 주목한 것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들과 이러한 활동을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들은 모두 공간에서 이루
어진다. 일상생활이나 상식적인 감각으로 인지되는 일상공간이다.

이와 달리 도시계획가나 기술관료 등의 전문가가 계획한 공간이 있다.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한강공원, 문래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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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같은 공간들은 합리적 이성이나 기술에 의해 생산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 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들이 전문가에 의해 단기간에 구성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간생산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주체적인 체험과 작품화에 의해 물리적 공간을 
회복하고 전유하는 실천행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렐프(Relph, 1976/2005)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장소는 소속감, 그 안에, 함께 
있다는 동질감의 느낌을 받는 공간이자 내밀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보통 고향, 집,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러한 뿌리박힘의 소속감을 제공하는 ‘장소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체성의 원천
이 된다고 하였다.

루커만(Lukermann)에게 장소는 특정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문화의 통합이며, 다른 장소들과의 상호작용
을 내포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곳으로 인간 행위의 바탕에 장소가 있고,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한다(안정희, 2021). 투안(Tuan, 2020)은 공간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공간
에 시간적 개념이 더해지고 그 공간을 체험하는 인간의 개입으로 실존적 의미를 지니는 구체적 공간이 형성된다. 
이 공간에 시각적, 지각적, 감각적 요소들이 개입하여 장소라는 통합적인 장소가 생성된다(남윤학, 2012). 

정리하면 공간은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란 뜻으로 그 자체만으로 성격을 특정할 수 없어 균질적이
고 추상화된 의미이다. 경험으로 기억되는 장소는 그 형성과정에서 시간적 질서를 지니게 된다. 공간에 삶의 경험
이 축적되고 시간에 따른 기억이 누적된 곳을 장소라고 할 수 있다(안정희, 2021).

1.3.2� 장소� 기록화의�의의와�필요성에�관한�연구

장소 기록화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는 박정수와 유현준(2007), 안정희(2021), 옥윤종(2013), 최언희
(2018) 등의 연구가 있다. 박정수와 유현준(2007)은 구 서울 역사(驛舍)를 재생과 보존·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
의 물리적 구축을 제안하며 서울역사의 장소성 회복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옥윤종(2013)은 오늘날의 도시
가 장소의 정체성인 역사적 맥락(context)을 잃어버린 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성의 상실은 
도시 거주민에게는 과거의 상실이며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이에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 공간(장소의 재연이 
아닌, 이미지의 재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언희(2018)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기억, 지역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하였
으므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공간이 가지는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지역주민의 기억으로 사업지
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정희(2021)는 공간에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장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공간에
서 거주민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성의 개념을 연구하고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적 특성을 장소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지역 아카이빙과 전시와의 
관계를 조사·분석하여 이러한 기록전시가 장소 이전이나 소멸이 예정된 곳, 통폐합된 도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곳,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장소에 대한 기록수집과 전시를 
아우르는 장소 기록화가 지역의 장소정체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1.3.3� 장소� 기록화�방안에�관한�연구

장소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강병욱(2019), 박은영과 이성신(2018), 원다솔과 이민(2020), 정유진
(2018), 필립스(Phillips et al., 2022) 등의 연구가 있다. 박은영과 이성신(2018)은 전통시장을 기록화한 사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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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요소, 역사, 경험, 인물 요소를 전통시장의 장소성 구성요소로 정리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대중적 기능, 역사, 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의 기록물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하였다.

강병욱(2019)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거리의 장소성을 기록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였
다. 거리의 장소성 기록화의 구성요소로 공간, 시간, 장소성을 설정하고 다시 장소성을 활동, 의미, 물리적, 인적 
요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강병욱(2019)은 장소 기록화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형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유진(2018)은 오늘날 지역이 강조되고 주목받으며 지역의 특정 장소를 문화자원화하는 현상을 ‘장소성’과 
‘재현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대구 ‘달성’ 지역에서 지역자치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
되는 지역정체성 찾기,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조사하여 이와 같은 특정의 장소성 재현 사업이 특정한 
시기의 장소성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달성 토성이라는 과거 유산이 현시점에서 재장소화되면 
현재의 달성공원 장소성은 잊어버려도 되는 가치 없는 이야기인지를 물었다. 나아가 이러한 장소성 재현 행위들이 
특정 집단이 아닌 지역 공동체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다솔과 이민(2020)은 지역 문화콘텐츠에는 장소에 대한 구술, 일상기록, 개인의 경험과 감정의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아카이빙 활동은 지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 
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체 구성원은 지역의 기록자이자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립스(Phillips et al., 2022)는 아일랜드 웩스포드 주 코트타운(Courtown, Co. Wexford, Ireland)지역 사회에
서 해안 침식으로 인한 해변 손실에서 오는 장소 손실의 영향을 탐구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장소 손실의 경험과 
정서적 어려움, 장소 손실과 적응 행동이 사람-장소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손실 이후 개인이 장소의 미래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사 결정에 대한 지역 사회 참여 부족이 미래에 대한 무력감과 불안을 조성하
였으며 장소성과 지역 사회 응집력 약화를 증폭시켰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장소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를 강조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장소 기록화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연구와 장소 기록화의 필요성
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록화할 대상을 문헌 조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장소(성)의 구성요소를 분석
하여 기록화하는 방안이 주로 모색되었다. 이는 장소기록이 특정한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간들의 활동과 경험의 
결과로 생산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나 가정에서 시작하여 특정한 결론이나 사실을 도출하는 
연역적 기록화 방법보다 구체적인 관찰이나 경험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결론이나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기록
화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소가 주관적이며 장소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장소 기록화
가 특정 시기의 장소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소기록의 특징을 반영한 장소 기록화의 방안 연구를 통하여 기록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장소�기록화�방안�연구

2.1� 장소�기록화의�필요성

리쾨르(Ricoueur, 1983/1999)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라는 질문에 기억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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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통해 형성되고 장소와 시간의 흔적이 함께 공존한다고 설명하였
다. 이는 기억이 특정한 문맥과 환경에서 형성되고 이해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은 기억을 구체화
하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경험한 사건은 
그 장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며, 시간이 지나도 그 장소를 통해 기억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은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해석되는지
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기억이 계속 기억으로 남아 의미를 생성하려면 물리적 매체로 재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억의 재구성 매체로 
공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기억은 공간을 통해 실체화되고 재구성된다. 장소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넣어 
현재에 존속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1)을 재생산할 수 있다(Casey, 1987). 이에 장소의 
소멸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의 소실을 의미한다. 기록은 기억을 영속화시키는 도구이며 ‘개인 및 단체 혹은 
집단의 기억을 유지’하고자 기록관리를 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1, ISO 
15489-1). 기록이 기억의 도구인 것은 기록을 통해 과거의 사람, 사건, 장소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의 
기록화는 공간의 장소성을 기록하는 과정이자 결과로, 기억매개체의 상실에 대응하고, 공유기억의 부재를 해소하
며, 공동체 정체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 기록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억매개체의 상실에 대한 대응이다. 도시화, 자연재해, 개발 등으로 인해 많은 물리적 공간과 그에 관련된 
기억이 소멸 될 위험이 있다. 이 장소들과 연결된 개인적, 집단적 기억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장소 기록화는 
이러한 기억매개체들을 사진, 동영상, 구술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공유기억의 부재 해소이다.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기억은 그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도시화와 이주,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공유기억이 희박해질 수 있다. 장소 기록화는 사회구성
원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기여 
한다. 네스미스(Nesmith, 2002)의 주장처럼 아카이빙이란 기록화 내지 기록화하는 행위를 통해 기억을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 정체감의 강화이다. 공동체의 정체감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장소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 장소 기록화는 이러한 공동체 정체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화된 자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그 정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장소 
기록화는 지역의 특정 장소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발견-재현-재장소화 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다시 구성한다(정유진, 2018).

넷째, 장소 기록화는 아카이브에 다양한 서사를 구축하도록 한다. 앞서,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것은 시간에 
따라 장소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저마다 장소에 대해 각자의 경험이 존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에 따라 공간은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의미없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한 공간에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기억의 
주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장소 기록화는 다양한 기록의 이해당사자들을 기록의 생산 주체이자 출처로 복원하여 
관련된 맥락과 환경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 평행출처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기억주체
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아카이빙 방법론이라 하겠다(안정희, 2021).

1) 알박스(Halbwachs, 1922/1992)는 개인의 기억은 불완전 파편화되어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집단기억은 사회적 틀을 통해 영위되
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속 가능하며 과거 그대로의 기억이 아닌 기억하는 과정에서 가감, 재배치, 재구성되는 특징을 지니며, 사회
구성원에 의해 선택되며, 공간을 통해 실체화되고 재구성되는, 장소성을 가진다고 하였다(안정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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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소�기록화�사례�연구�

장소 기록화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 장소 기록화 사례를 기록화의 대상, 방식,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군산대 건축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지역재생연구센터는 ‘근대산업도시 장항읍 산업유산 조사 및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인 1936년대부터 1989년까지 장항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작은 도시, 장항제련
소 사택단지를 기록화하였다. 지역재생연구센터는 장항제련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이야기를 듣고, 
기업사와 국가기록원 등을 찾아 계룡사택과 무궁사택 등의 원도면 기록을 수집하고, 항공사진을 통해 변천 과정을 
살펴 흔적을 실측하여, 사택단지 배치모형과 직원 합숙소, 소장사택 등의 건물 모형을 제작하였다. 

서울시는 문화재가 아닌 30년 이상된 근현대 건축물(비문화재건축물), 특별한 시간과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 
공원, 시장 등의 환경을 ‘건축자산’이라 정의하고 ‘서울의 건축자산 근현대 시간 속 삶의 향기를 공유합니다’ 라는 
건축자산공모전(2021.6.14.∼6.25.)을 실시하였다. 구 샘터 사옥, 체부동 성결교회 등 도시공간에 다양성을 만들
어내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해 동결보존이 아닌 가치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의미를 글로 쓰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픽으로 만들어 참여할 
수 있었다.

드로잉을 통해 세운상가군 일대를 기록한 워크숍 결과물을 전시한 ‘세운도면 : 도시를 그리는 방법’(2021.6.19.
∼6.27.)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주민들과 공유한 사례이다. ‘세운은 대학’ 시리즈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세운상가 일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삼아 주민들을 만나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였다. 세운
상가는 기계금속·공구·조명·인쇄 등 다양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으로 독특한 산업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도시구조가 현존하는 장소이나 재개발과 산업의 변화로 장소 소멸 
중이다. 여기에서는 장소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건축가, 기획자, 기록연구사가 지역 
답사 프로그램과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을 기획하여 디자이너, 미술,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작가 10명이 그림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는 2019년 4월 4일 속초, 고성 일대 대형산불로 불탄 용촌마을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산불 이전의 용촌마을의 기록들을 기증받기로 하였다. 용촌1리 청장년회는 용촌리 마을창고에  ‘마
을기억창고’를 조성하고 그 안에 기증받은 농기구, 부엌살림 등의 오래된 물건, 폭설, 잔치 등의 개인사진, 입학과 
졸업 사진 등을 모아 전시함으로써 소멸된 용촌마을에 대한 기억을 재생하고자 하였다. ‘마을기억창고’는 용촌1리 
청장년회가 고성문화재단의 주민주도 문화도시 문화실험 프로젝트 발굴사업인 ‘꼬치꼬치 문화랩’에 선정되어 조
성되었다.

성남시는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도시로 수도 서울로 대거 유입된 인구를 분산시
키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작은 마을이었던 원도심은 빠르게 성장하여 
커졌고, 이후에는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원래의 시가지와는 완전히 별개인 계획도시인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어 
오늘날의 성남시가 되었다. 성남시의 산성동은 옛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에서 산성동으로 개명되었다가 2021년에 
시작된 도심재개발로 사라졌다. 성남도서관은 산성동이 소멸하기 전인 2020년에 산성동의 옛 모습을 기록화하기
로 하고 ‘우리마을 기억창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산성동의 옛 모습을 간직한 개인소장 
사진, 물품, 기록물 등을 방문 접수받아 참가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수정도서관은 이렇
게 수집된 기록들로 ‘산성 1989’ 기록코너를 조성하였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였던 1915년, 전차로 확장을 이유로 헐린 돈의문(서대문)을 3D 기술로 복원하
였다. 남아있는 철거 이전의 사진 자료와 함께 그리드법분석으로 통해 복원도면을 작성한 후 이 도면과 IT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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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해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로 복원하였다. 돈의문 박물관 앞의 정동사거리 네 곳에서 휴대기기에 애플
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재현된 돈의문을 체험할 수 있다.

부산시는 2024년 현대화 사업을 앞둔 ‘부산공동어시장’을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유·무형의 자산을 기록
화하기로 하였다. ‘부산공동어시장’은 60년 역사의 국내 최대 산지어시장으로 부산 시어(市魚)인 고등어의 고향으
로 불리는 등 부산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장소를 이유로 선정되었다. ‘부산미래유산’은 부산 근현대사건과 인물
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2019년부터 매해 
시민 설문조사와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부산미래유산을 선정한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비등록, 비지정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인 ‘도시기억 프로젝트(근
현대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지역리서치)’의 일환으로 2024년 3월에 영업을 종료하고 올해 철거에 들어가는 유성호
텔 기록화를 추진하였다. 대전시는 1966년에 개장하여 58년간 유성온천을 지켜온 유성호텔의 폐업을 유성온천의 
쇠락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자 6, 70년대 신혼여행지 등의 장소 소멸로 보고 사진과 영상촬영, 도면화 작업 등과 
함께 숙박부, 객실 번호판 등 유성호텔의 경영과 운영 상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직원들과 이용객들의 
구술채록 등을 통하여 기록화하였다.

‘장항제련소 사택단지’ 기록화는 당시의 거주민들의 공간 사용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여 모형을 제작으로 장소를 
재현하고자 하였고 ‘서울시 건축자산’ 기록화는 서울시의 건축자산(교회, 사옥 등)을 특정한 후 그 장소에 대한 
개별적인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였다. ‘서울시 건축자산’과 ‘부산공동어시장’, ‘유성호텔’ 기록화는 국보 
및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등 기존 지정 문화재가 아닌 일상 공간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으로 정하
고 그곳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였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은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로컬
리티의 장소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건축자산’과 ‘세운상가’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콘텐츠화하는 
데 주목하였고 ‘산성동’과 ‘고성군 용촌마을’ 기록화는 주민의 소장기록 수집에 초점을 맞추었고 ‘돈의문’ 기록화는 
현재 주민들의 체험공간 조성에 주목하였다.

장소 기록화 사례를 통해  ‘돈의문’ 기록화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의 일상 공간(주택, 시장, 직장, 숙박시설 
등)이 기록화 대상이며,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인간의 활동과 경험이 기록화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대상(기록화 년도) 주체 방식
돈의문(2019)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헌조사, 3D 복원, 앱 전시

장항제련소 사택단지(2020) 군산대 지역재생연구센터 인터뷰, 수집, 모형제작, 전시
산성동(2020) 수정 도서관 수집, 기록서가 형성

서울시 건축자산(2021) 서울시 수집, 콘텐츠 제작
세운상가(2021) 시민단체 문화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 전시

고성군 용촌마을(2022) 고성군 문화재단 수집, 박물관 조성, 전시
부산공동어시장(2023) 부산시 설문조사, 표식설치, 홍보영상제작, 답사프로그램 운영

유성호텔(2024) 대전시 인터뷰, 수집

<표 1> 장소 기록화의 다양한 접근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3), 45-63, 2024.852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3.045

2.3� 장소�기록화�방안�연구� �

앞 절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장소 기록화는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의 특성과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는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기록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소 기록화는 공간과 시간, 인간 활동의 상호관계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장소 기록화의 목적은 대상의 재현을 위한 ‘기록의 수집 및 생산’만이 아님을 의미한다. 
설문원(2012)은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활동은 곧 공간 자체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과 함께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으므로 장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소 기록화를 실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며 장소 경험을 기록으로 생산하는 작업을 통해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집 중심의 기록화 방안보다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와 공감의 네트워크의 
장2)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설문원, 2012).

이에 본 연구는 장소에 특성을 부여한 사람들의 장소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장소 기록화의 주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산공동어시장’의 설문조사는 
주민에게 직접 로컬리티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음으로서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건축자산’과 ‘세운상가’의 사례는 문화예술(글, 그림, 그래픽, 드로잉 
등)활동이 ‘장소 기억을 적극적으로 남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의 기록자이자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원다솔, 이민(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장소 기록화에서 전시는 기록화 산출물의 결과물 진열인 동시에 장소성의 ‘공유와 공감의 네트워크의 장’으
로 기록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문헌조사와 ‘장항제련소 사택단지’ 기록화와 고성군 용촌마을 ‘마을기억창고’ 
등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소 기록화는 장소 이전이나, 소멸이 예정된 곳,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곳, 기능
이 쇠퇴한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시장은 소멸된(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체적 
장이다. 더욱이 특정의 장소성 재현은 특정한 시기의 장소성을 재구성(정유진, 2018)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는 
‘장소 담화의 장’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전시가 장소 기록화를 계획할 때 지속적인 장소성의 획득 방안의 
하나로 기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멸된 장소 기록화를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의 참여이다. 
“수집된 기록의 관리보다 사회구성원 간에 장소성의 전달, 체험, 탐구, 이해,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장소성의 회복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산에 기여를 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안정희, 2021) 먼저 어떤 장소를 기록화하면 좋을지
를 지역민에게 묻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기록화는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주민들이 직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
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소의 가치와 의미의 재발견인 동시에 지역적 특성과 요구가 기록화에 
반영되어 지역의 고유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주민의 장소 선정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2)설문원(2012)은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을 처음부터 지역사의 모든 영역을 기록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그려나가는 망라적 

기록화 전략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전략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지방도서관에 의해 지역사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에서는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록화의 목적에 맞게 영역을 미리 정하고, 각 영역 내에서 대상을 선별하여 순차적으
로 기록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더욱이 로컬리티가 특정 공간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
장소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 로컬리티 탐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기록화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집 중심의 기록화를 넘어 지역문화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는 기록화 방식의 픨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방의 기록이 분산적으로 존재하고 서지적 통제가 미흡하여 존재여부와 소장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참여를 통한 
기록화 접근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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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록관3)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담화와 그 과정의 기록화이다. ‘장소’의 정체성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구현한다. 저마다의 장소를 이야기할 장이 
필요하다. 또한, 장소 기록화를 지역 기록관에서 기획, 운영함으로써 그 과정의 결과들이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아카이브에 구축될 수 있다.

안정희(2021)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장소 기록화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천시의 세관 옛창고의 세관창고전시, 서울 
강동문화재단의 ‘구천면로를 기억하다’ 도시 아카이빙 프로젝트, 제천시의 ‘사라져가는 마을역사 기록’, 청주 문화
산업진흥재단과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연초제조장 65년사’ 등은 모두 장소 기록화 사업이었으나 프로그램이나 행
사 및 전시가 종료된 후 수집된 기록들은 아카이브에 구축·관리되지 않았다.

장소 기록화 프로젝트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수집된 기록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거나 활용되지 않아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아카이브 구축 없이 기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거나 잊혀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카이빙 활동 과정에서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구체화하고 저마다의 장소 기억을 공유하며 장소 정체성을 확인하
는 것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므로, 과정의 기록화와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장소 
기록화 산출물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장소 기록화를 문화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기획한다. 이는 특히 장소의 물리적 복원이 불가능할 
때 그 장소의 본질과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화예술 작품은 장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참여자들이 서로
의 장소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나누며, 각자의 
시각에서 장소를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 ‘서울시 건축자산’과 ‘세운상가’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장소에 대해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작품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시킨다. 예술 작품은 장소의 
이야기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 시간이 지나도 그 장소의 기억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예술 작품을 통해 소멸된 장소의 이야기를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에 부여한 가치와 의미, 시간의 축적으로 형성된 장소성에 공감하고, 표현, 창작, 실연하는 행위들을 
콘텐츠화 하는 방안을 기록화를 하기 전에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콕스(Cox, 1993)는 ‘공공기억’의 개념을 도입
하여 기록의 폭넓은 대중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공기억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 의한 과거에 대한 인식 및 이용’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역할을 모색하였다(김명훈, 2014). 이를 통해 콕스(Cox)는 아카이브는 기억의 자원이 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
며 공공기억의 장소로서 아카이브의 보다 활발한 대중적 활용을 위해 홍보 아웃리치 공공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여 
공공기억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본 연구에서 기록관이라 함은 지역의 기억과 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적, 보존하면서 주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갖춘 문화기관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 내부의 기록물 관리에 전념하는 기록관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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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기록관의� ‘메리놀병원’� 기록화�프로젝트

3.1� 주민에�의해�기록화�할� 장소로�선정된� ‘메리놀병원’

2장에서 장소 기록의 특징을 고려한 장소 기록화의 주요 방안으로 주민의 참여, 지역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담화와 그 과정의 기록화, 문화예술작품 창작 과정의 기획을 제안하였다. 장소 기록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현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자 증평군 장소 기록화 사례를 세 가지 방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증평군은 2017년부터 지역 정체성을 기본계획의 한 축으로 설정한 기록관 중심의 다양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 농촌다움 복원 공모사업’에 지역 기억으로 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농촌을 기록해요,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선정되
어 사업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추진의 주요 방향이자 전략은 주민주도의 아카이빙이었다. 이에 따라 증평 아카이빙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우선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결과 ‘메리놀병원’이 기록화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증평 주민들에게 ‘메리놀병원’은 증평성당, 메리놀수녀원, 메리놀수녀원이 운영한 증평
천주교메리놀병원을 포함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진료, 교육, 복지 활동이 이루어진 추상적 공간이었다(증평기록관, 
2021a). 다음은 기록 수집과 주민 인터뷰를 통한 증평 메리놀병원의 역사이다.

1955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 복구와 의료사업 지원에 주력하던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는 의료 불모지인 
충북 지역에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증평지역 인사들이 증평에 병원을 유치하고자 청주교구청
을 방문하고 사비를 들여 성당에 땅을 기부하면서 수녀원과 병원이 동시에 건축·설립되었으며, 증평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이라는 위상을 갖게 된다.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시작한 병원은 진료를 잘한다는 입소문이 나 멀리 
제주도에서도 방문하는 등 환자가 줄을 이었고, 직접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인근 괴산, 진천, 음성, 청주 
등 17곳으로 순회진료를 하기도 하였다. 산전검사, 결핵치료, 뱀독 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이
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치료비 감면, 4-H 운동과 여성직업교육, 모자보건교육, 위생교육, 학생간호
사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1975년에는 증평메리놀병원이 의료비의 1/3을 부담하는 가정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국민의료보험
으로 통합되기까지 농부, 저임금노동자 등 9,615가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헌신적 활동으
로 1979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증평의 공중보건상태가 좋아졌고,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자, 메리놀수녀
회는 더 이상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1990년에 병원을 폐업하였다. 
폐업된 병원 건물은 증평성당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철거되었고, 수녀원 건물은 현재 성당 내 교육장
소로 사용 중이다.

증평 주민들에게 ‘메리놀병원’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면서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감사의 대상이고,  
 환자가 7, 800미터나 길게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로 기억되기도 하는 장소이다. 특히 주민들이 병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고, 여성, 어린이, 가난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지만, 2015년 낡은 병원 건물이 성당의 주차장으로 쓰이기 위해 철거되고 부속 건물이었던 시약소만 남겨졌다. 
그 과정에서 ‘메리놀병원’이라는 장소와 함께 관련 기록물도 유실되었다.

3.2� 기록수집과�그림제작�과정

증평기록관은 증평기록 기획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메리놀병원’ 기록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였다. 문헌조사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 55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3.045

를 통해 기록 수집을 위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잠재적 소장처를 개발하였다. 주민 인터뷰 및 증평문화원, 
미국 메리놀아카이브 등의 기관과 접촉하여 관련 기록을 수집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증평 ‘메리놀병원’은 1956년
부터 1990년까지 증평사람들의 주체적, 의지적 선택의 공간이자, 치료, 생활, 종교, 복지, 교육의 복합적 공간으로
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존과 희망의 공간임이 확인되었다(증평기록관, 2021a).

그러나 수집된 기록들은 총 27건으로 소량이었고 대부분이 미국 메리놀아카이브가 소장한 증평천주교메리놀병
원의 업무일지였다. 이를 통해 병원 설립배경, 운영 및 폐업 등 병원의 이력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메리놀병원의 장소성을 증거할 기록들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소멸된 ‘메리놀병원’을 포함한 증평성당 전체 공간의 
모습을 조망하는 기록물은 1건도 없었다. 이는 공공기록과 달리 주민들의 일상공간에 대한 기록은 생산과 보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집 중심의 기록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중시하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증평기록관은 ‘메리놀병원’ 을 우선 기록화할 증평의 주요 장소로 선정하고 과거 장소의 물리적 재연(再演)이 
아닌 이미지의 재현(再現)으로 메리놀 장소를 복원하기로 하였다(증평기록관, 2021b). 기록관 공간을 증평사람들
의 메리놀에 대한 기억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서사를 구성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과 예술가와의 협력
적 기록활동으로 장소를 복원하는 ‘증평 아카이빙을 위한 그림제작’ 사업을 기획하였다.

사업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수집된 기록과 병원에 근무했던 주민 인터뷰를 통해  ‘메리놀병원’의 
장소와 공간을 증평성당, 수녀원, 수녀의원, 시약소, 순회진료 등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화가가 그림 초안을 
그릴 수 있도록 성당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였다. 당시에 증평성당과 같은 청주교구이며 본당이 증평
성당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세종시 부강성당의 자료(김명선, 이정우, 2020)를 조사하여 증평 ‘메리놀’ 공간 
또한 같은 건축가가 설계·건축하였음4)을 알게 되었다. 병원의 외부, 내부, 측면을 상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수집되
자 본격적인 그림제작이 시작되었다.

4) 1950년대와 1960년대 충북 청주교구의 건물은 당시 교구 책임자인 James V. Pardy 주교와 일제 강점기 평양에서 메리놀성당 건축을 
보조한 박태봉이 주도하였다. 두 사람은 Pardy 주교 재임시절 충북에 총 21개의 성당을 건축하였는데 성당, 목사관, 수녀원, 선교센터
를 한 터에 짓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와 같은 북미식 교회 건축 양식이었다. 복도가 있는 단층집의 설계를 
증평에서 처음 시도하였다(Lilly, 2002).

키워드 도출 잠재적 소장처 개발 리드 및 케이스파일 개발 수집기록 정리 및 기술
메리놀 미국메리놀아카이브 미국메리놀아카이브 문서철 1개

메리놀병원 메리놀외방선교회한국지부 한국메리놀수녀회 (문서기록 6건)
문금산신부 가톨릭신문 증평성당 사진기록 21건

문금산신부송덕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증평문화원
의료 가톨릭대학교 의료역사박물관 요안나수녀 컬렉션 1

의료보험조합 부산메리놀병원 돌로레스수녀 시리즈 2
중교 한국신용협동조합 강신욱 철 3

주은로신부 괴산군의회 김운기
증평성당 충청북도 전예근

천주교주택건설사업 초중성당 최건성
초가성당 천주교 청주교구 최성균

한국의료보험공단
(재)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표 2> 증평 ‘메리놀병원’ 기록 수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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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정연석, 생산일 : 2021, 방법 : 종이에 드로잉
[좌]증평 메리놀병원의 오른쪽 측면을 그림 [우]개원 당시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증축되지 않은 상태의 건물을 그림

<그림 2> 증평 메리놀병원 그림제작 과정

<그림 1> 그림기록 제작 과정(증평기록관, 2021b)

<그림 3> 주민 정기선이 그린 ‘증평 메리놀병원’ 내부구조와 메타버스로 복원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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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는 수집된 기록, 시약소와 같이 남아 있는 공간을 실사하여 성당, 수녀원, 병원의 전체 공간을 드로잉하고 
장소마다 있었던 행위(진료, 검사, 구호품 보급, 교육)들을 상상하여 그렸다. 당시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주민
들에게 이 그림들을 복사하여 배부하자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각 건물의 방향, 창문의 위치와 모양뿐
만 아니라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까지 활발하게 회상되었다. 여름밤 동네 공원에서 
주민들은 이 그림을 놓고 메리놀병원과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화가는 2차 그림을 그렸고 다시 주민을 인터뷰한 후 최종적으로 채색하여 그림을 완성하였
다. 증평기록관은 이 그림들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병원 내부공간을 재현하였다(그림 2). 평면이 아닌 3D로 
제작된 공간을 본 주민은 더 구체적인 기억5)을 떠올렸고 이를 다시 반영하여 소멸된 메리놀병원을 복원한 메타버
스는 더욱 정교해질 수 있었다.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증평기록관이 메리놀이라는 이야기의 장이 되자 ‘메리놀
병원’과 관련한 기록들이 추가로 발굴, 수집6)되었다.

3.3� 주민의�장소�담화의�장,� 전시

여(Yeo, 2007)는 기록은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persistent representation of activities)로 기억의 소환이나 
보강, 확장의 어포던스(affordance)7)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설문원, 2019). 이미지로 복원된 메리놀병원 그림 
기록은 증평주민들의 기억을 확장시키고 기억은 다시 주민들의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
였다. 증평기록관은 ‘메리놀병원’의 활동이 정리되고, 여러 유형의 관련 기록이 수집, 생산되면서 두 번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첫 전시인 <증평, 기록의 정원>(2021.12.14.∼2022.3.31.)에서는  ‘메리놀병원’을 스토리텔링 한 
세션을 중심에 배치하였다. 기록전시는 그 자체가 소통의 장을 형성하였다. 전시회의 개막식에 ‘메리놀병원’ 개원 
당시 간호사였던 요안나 수녀가 참석8)하였는데, 병원 직원이었던 정기선과 수십 년 만에 감동적으로 재회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며, 전시를 관람한 주민들이 기록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9)하였다.

5) 정기선은 작업이 진행 중인 메타버스를 확인하며 환자대기실 의자가 놓인 방향, 환자 기록카드 보관용 서랍장의 형태와 위치 등을 
기억해 냈다.

6) 24건의 기록이 수집되었으며, 5종의 리드 및 케이스파일도 추가로 개발되었다. 또한 장소 복원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10건의 드로잉과 
12건의 채색그림이 생산되었다. 메타버스 제작 과정에서는 1건의 인터뷰영상, 1건의 메타버스 체험영상이 생산되었다.

7) Yeo(2018)는 기록 자체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어포던스는 이용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증거는 기억을 확장하고 기억은 거꾸로 정체성의 의미를 입증하는 것을 돕는다. 기록의 어포던스는 기억, 설명력, 권력의 합법화, 개인
이나 사회적 정체성과 지속성, 공간과 시간을 아울러 그러한 편익들을 소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와 증거에 더해서, 어포던스는 
기록에 의미의 보고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록물의 관리 혹은 이용의 어떤 단일 측면을 넘어서는 풍부한 어포던스를 의미한다(Yeo, 
2007). 

8) 요안나수녀는 인사말을 통해 본인을 비롯한 수녀들은 증평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였는데, 소멸된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 지낸 외국인 수녀와 증평 주민들이 같은 마음과 기억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9) 증평읍 덕상리 주민 김기녀, 구종순, 김임순은 <증평, 기록의 정원> 전시 관람 이후 ‘메리놀병원’이 있던 증평성당과 시약소를 살펴보
고 인터뷰 기록을 남겼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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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공감’은 주민참여를 통해 생성된 예술 작품이 전시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만들어진 그림은 그들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담고 있으므로, 장소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연결감을 증진시
키며, 장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즉 전시를 통해 ‘장소’의 이야기를 새롭게 드러내고 재현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기억이 강화되고 그들의 경험이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고 평가된다. 이 과정은 주민들
이 자신들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전시는 지난 해 개최된 <증평, (   ) 집>(2023.8.30.∼10.30.)이다. 전시는 ‘메리놀병원’이 있었던 
장소를 포함한 증평읍의 원도심 거리와 이에 인접한 옛 성모유치원의 폐건물에서 개최되었는데 미술, 디자인, 
건축, 전시, 영상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는 물론 주민과도 협업하였다. 첫 전시 이후 추가 수집된 기록, 그림기록과 
메타버스 체험 영상, 주민과 메리놀병원 관계자의 인터뷰 영상, 인터뷰 글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통일감 있게 
디자인되어 거리와 전시장에 펼쳐졌다. 또한 주민 기억으로 그려진 ‘메리놀병원’의 그림기록을 참조하고, 수집기록
과 주민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그림에 작가의 상상력까지 더해진 예술로서의 그림기록이 추가 생산되어 함께 
전시되었다(그림 5, 그림 6).

[좌]증평 메리놀병원 개원 당시 근무했던 요안나 수녀가 그림기록을 살펴보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우]주민들이 <증평, 기록의 정원> 전시를 관람하며 메리놀병원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나누고 있다.

<그림 4> 메리놀병원의 기록과 전시를 살펴보는 간호사와 주민

[좌] ‘메리놀병원’이 소멸된 장소의 거리전시 모습. 장소를 기록물, 장소가 위치한 주민들의 일상공간을 아카이브로 구조화하였다. 
장소에는 이름, 설립일, 유형, 소재지, 개요 등의 메타데이터가 라벨링 되었고,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주민의 인터뷰 글이 
곁들여 졌다.
[우] ‘메리놀병원’ 기록으로 채워진 실내전시 모습. 수집기록과 함께 주민의 기억으로 재현된 ‘메리놀병원’의 그림제작 과정이 진열되었다. 

<그림 5> <증평, (   ) 집>(2023) 전시의 ‘메리놀병원’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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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은 물리적 공간과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특성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다차원적인 구조를 이루
며, 다양한 시간대의 기억들이 같은 장소에서 중첩되어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제작된 그림기록과 기술
(description)에는 메리놀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러한 중첩적이고 다원적인 장소성이 반영되었다.

소멸된 장소에서 펼쳐진 거리 전시와 소멸될 옛 성모유치원에서의 실내 전시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펼쳐져 
더욱 많은 주민이 ‘메리놀병원’을 기억하며 장소의 소멸을 아쉬워하였고, 기억의 한계와 기록화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다. 또한 주민들이 기록을 매개로 소멸된 장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오늘날 그 장소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민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하여 관련 기록이 모이고, 이것이 전시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기억과 기록을 만들어낸 ‘메리놀병원’ 프로젝트는 온라인 전시를 위한 ‘증평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와 영구 보존을 위한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10)로 기록물과 콘텐츠가 관리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상] 그림 : 노성욱, 생산일 : 2021, 방법 : 종이에 채색
[하] 그림 : 이정수, 생산일 : 2023, 방법 :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메리놀병원’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과 주민기억을 통해 그렸다. 1956년 함께 건축된 증평성당, 수녀원, 증평천주교메리놀병원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 파디(James V. Pardy) 신부와 박태봉 건축사는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와 같은 북미식 교회 건축 양식(라틴십자가형 
평면)에 충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목조 트러스 위에 기와를 얹어 지붕을 만들고 내부 바닥 마루를 깔고 천장은 목조 평천장을 
건립하였다. 수녀원과 병원 건물의 가운데는 정원이 있는 구조였다. 1960년대까지 운영되던 인근의 즘천(옹기골) 가마터에서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성당, 수녀원, 사제관, 병원을 모두 같은 시기에 건축하여 벽돌색의 차이로 증축 및 개보수를 알 수 있다. 당시 성당 
뒤편은 삼일아파트가 건립(1992년)되기 전으로 단층의 주택들이 있었다. 장날에는 병원에서부터 대기줄이 신궁전예식장(옛 증평읍사무
소)까지 길게 서 있었고, Mary Augusta Hock(책임수녀)이 줄을 선 환자 중에 중증환자들을 먼저 진료실로 보내고 환자들에게 대기표를 
발급하였다는 병원 직원 정기선의 인터뷰가 있었다. 상단 그림에는 마당이 돌로 그려졌으나 실제는 진흙이었다는 병원 직원 홍석원의 
인터뷰로 하단과 같이 그림이 수정되었다. ‘메리놀병원’ 기록화가 진행되면서 축적된 기록과 주민기억이 반영되어 그림기록이 보다 
분명해졌으며, 협업한 작가의 예술가적 상상력까지 더해져 주민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났다. 다만 기억과 기록정보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한 장의 그림기록에 다양한 시대가 혼재하고 있다.

<그림 6> 증평 ‘메리놀병원’ 그림기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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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지 않을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4.� 결론�

이 연구는 소멸된 장소를 기록화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그 접근법을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론 연구를 
통해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소 기록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밝혔다. 장소의 소멸은 기억을 불러일으키
는 매개의 소멸이기도 하다. 장소 기록화는 공간의 장소성을 식별하고 보존하는 절차로서, 기억의 매개체 상실에 
대응하고, 공유된 기억의 결여를 해결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을 기록의 생산자로 재구성하여, 관련된 맥락을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는 기록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장소 기록화 사례를 기록화의 대상, 방식, 주체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지역의 일상 공간을 기록화한 사례를 
통해,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는 개별적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장소 기록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정리하고, 공간과 
시간, 인간 활동의 상호관계가 기록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소멸된 공간의 기록화가 단순한 공간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장소 
기록화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수집 
중심의 기록화보다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설문원, 
2012). 즉 장소 기록화는 실물 기록의 수집에 그치지 않고, 장소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 기록화 실행 시 '주민의 참여', '장소성에 대한 담화와 그 과정의 기록화', '문화예술작품 
창작 과정의 기획'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세 방안은 모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이어서 장소 
기록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제시하기 위해, 증평기록관의 메리놀병원 기록화 사례
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민참여가 연구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지만 기록화할 장소 선정에 대한 구술 인터뷰와 
문화예술작품 창작 과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민참여의 깊이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정량적
인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예산, 자원, 지역적 특성 등의 요인이 기록화 실행 수준 및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과 학문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커뮤니티에서
의 장소 기록화 사례를 추가로 분석하여 이 연구 결과의 일반성과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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